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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먼저 본 대회에 초청해주신 한국기자협회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참석하지 못합니다만 국제기자연맹을 대표하여 인도의 Sabina Inderjit 부회장이 

참석할 것입니다.   

본 대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은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매우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남북한 대화가 재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남북한 대화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동안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기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제기자연맹은 우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자의 윤리적 의무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기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기자는 우선 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표현, 논평, 비판의 자유를 지지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다는 것은 단지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

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대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자는 정치적 선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은 혐오발언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오랫동안 혐오발언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본 대회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국제기자연맹은 본 대회의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동료 분들께 대회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제기자연맹이 혐오발언에 맞서고 정치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대회에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